
대광위, 29일 강남 광역버스 노선조정 최종 점검
- 27일 강희업 위원장, 운수사 간담회 및 시범주행 등 조정 준비 만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강희업, 이하 

대광위)는 6월 27일 오전, 이틀 뒤인 29일 토요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

22개 광역버스 노선조정에 대비하여 서울시 · 경기도 · 운수사와 간담회를 

갖고,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였다.

ㅇ 정부와 지자체는 서울 도심의 혼잡을 완화하고, 수도권 출퇴근 직장인의 

퇴근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광역버스 노선의 

조정안을 마련하여 발표(5.2)한 바 있다.

- 이번 노선 조정으로 운행경로와 정류장이 크게 변동되는 만큼 관계기관 

간 철저한 사전준비와 여러 차례의 시범운행을 진행하였다. 이용객 혼선 

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홍보·안내도 병행하고 있다. 

ㅇ 강희업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“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 등 

3개 지자체와 운수사 등이 함께 협력하여 노선 조정안을 마련한 것을 

고무적으로 평가”하면서도, 

- “조정 전후에는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, 온·오프라인의 모든 

홍보·안내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이용객 중 단 한 명이라도 조정사실을 

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운수사가 전방위적

으로 홍보할 것”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.

□ 이후, 강희업 위원장은 직접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역방향 전환 

경로*를 시범운행하는 버스차량을 탑승하며, 동선 상의 버스차량 주행 

환경과 정류장 상황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.

* 용인에서 출발하는 1560, 5001, 5001-1, 5002B, 5003 등 5개 노선은 오후시간대 

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양재→신논현 방향으로 역방향 운행

ㅇ 강 위원장은 “운수종사자가 경로를 혼동하는 경우가 없도록 운수사에 

철저한 교육·관리를 당부하고, 모든 참석 기관에 운행상황을 면밀히 

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2024. 6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